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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맞물린 시대를 맞이하여 그 대처는 매우 집중적이고 역동적이다. 베이비부

머가 실제로 은퇴를 시작하자, 중년 연령대를 칭하는 용어는 중년, 중장년, 신중년 등으로 다채로워졌으며, 이는 훈련과정에서

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시기를 같이하여 정부와 학계에서도 중년을 칭하는 용어의 정리와 더불어 신중년 훈련과정 개발

의 고도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 대상 훈련과정 3년(2018-2020) 성과를 분
석하고, 훈련과정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신중년 훈련과정의 3년 성과는 훈련과정이 점차 증가

하였지만 이수율과 취업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캠퍼스 
성과가 비수도권보다 높아 이 편차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였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기존 중장년 과정과 신중년 과
정의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신중년 특화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 Abstract ]

In the era of global aging and the retirement of baby boomers, the response is very intensive and dynamic. As baby boomers 
actually retire, the terms for middle-aged people have been diversified into middle-aged, midle-elderly, and the new middle, which 
are also evident in the training process. In line with the timing, the government and academia are also making efforts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training courses for middle-aged, along with organizing terms for middle-ag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three-year training courses (2018-2020) for the new middle at Korea Polytechnics and sug-
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new middle training cours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hree-year performance of the Shin 
middle-aged training course gradually increased, but the comple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gradually decreased, indicating that 
countermeasures were needed. In addition, campus performance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higher than that in the non-capital area, 
so a plan for this deviation was needed. In addition, the need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isting ‘middle-aged’ and ‘the new 
middle’ courses operated by Korea Polytechnics was suggested, and measures to specialize in the new middle-aged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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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세계적으로 직업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으로는 환경의 변화와 노동 유연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가

속되고 있으며[5], 주요 선진국의 탈산업화 추세는 직업기술

교육의 고도화 및 다양화 요구와 더불어 혁신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6]. 그러나 산업체들은 여전히 청년층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으며[6], 장년층이 취업시장에서 청년층과 경쟁

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년층 인력에 적

합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용시장으로 재진

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2013
년부터 추진하였던 중장년재취업과정(베이비부머 대상, 
45-62세)과 2018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시작된 신중년특화

과정(만 50세 이상)의 통합은 하나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 
2019년 국회 예결위가 지적한 대상 중복성의 문제를 개선하

고, 2022년부터 신중년특화과정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KP 전

국 캠퍼스의 신중년과정 3개년(2018-2020)의 교육훈련 성과

를 분석하고, 통합 신중년특화과정의 훈련과정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신중년 용어의 개념 

출산률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 노동생산인구(15-64세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4]. 
최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의 장래인구추계 보고서는 우리

나라 총인구 중위추계가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측하였다[8]. 통계청 기준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세이며, 이중 중장

년(50세-64세) 인구는 2028년까지 24.1%로 빠르게, 그리고 

2038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고하였다[9]. 반
면 15-19세 인구의 비중은 완만히 감소세이며, 20-49세 인구 

비중은 2008년부터 2038년까지 중장년인구와 반대로 감소

세가 예상되었다[10]. 이러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역할 기대가 커질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1991년 한국일보사에서 50세 전후

를 신중년 세대로 언급하면서 처음 제시되었고, 2013년 베이

비붐 세대 초년생이 공직에서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매스컴에서 60세에서 75세를 신중년으로 정의한 바 있다. 조
선일보는 신중년을 ‘예전의 중년에 버금가는 체력, 정신력을 

갖춘 60-75세’로 정의하였다[11]. 그러나 학술적으로 신중년

I. 서 론 

직업교육은 다른 교육영역에 비해 뚜렷한 교육목적을 갖

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회와 공동체의 요구에 맞는 역량을 

육성해 온 영역이다[1]. 직업교육의 형태는 다양하여, 학교

교육 및 대학과 분리되어 있거나, 고교단계부터 대학 미진한 

학생들에게 제공되기도 하고, 또 한편 전문적 학교에서 운영

되기도 한다. 또는 직업교육과 훈련이 국가 경쟁력과 연계성

을 강하게 추진하는 인간자본개발의 중심 역할임을 주목하

여 학교 초등교육부터 2차교육까지 학교 체제에 스며들기도 

한다[2]. 최근 대학의 직업교육도 변화가 심하고 다양한 방식

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3].
한국 정부는 1958-1963년 사이 태어나 최근까지 노동생산

의 주요 계층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에 직면하

여 2013년부터 국가정책으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추진

해 왔다. 노동 시장에서 생애를 통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

리를 그만둔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이고 여성이 47.9세인

데[4], 이들이 퇴직한 50대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63
세 이전까지 일자리와 삶의 질은 그 이전과 단절되는 시기이

다. 중년에서 장년이 되고 있는 이들의 불안정한 노후대책을 

위한 직업교육은 한편으로는 노동생산 인구의 감소와 고령

화 시대에 이들 중장년을 노동인구로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

기이기도 하다. 은퇴한 성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은 다양

한 형태가 있으며 이 중 한국폴리텍대학(이하 KP)은 정부의 

주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대표기관이다[4]. KP는 고용노동

부 산하 직업훈련대학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타 민간기관과 

달리 한국 전역에 고르게 35개의 캠퍼스 시설 및 관리시스템

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대

상은 15세 이상이지만 정부가 최근 집중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훈련과정을 정책적으로 꾸준히 수

행해 왔다.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한국 노동시장에 아직 일할 수 있는 

중년층은 중요한 노동인력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중년과 

장년은 어느새 정책적으로 중장년으로 통합된 훈련대상이 

되었고, 이에 더해 신중년으로 새롭게 재정립한 용어로 명칭

을 바꿔가며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구가 대량 증가

하였던 베이비붐 시대의 인구계층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100세 시대의 중장년은 은퇴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급속히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정부차원에

서 해외 정책을 주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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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천명으로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9]. 신중년 경제활동참가율은 78.3%로 전체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인 62.7%보다 높고, 고용율은 76.7%로 전체 인구 고

용율인 60.5%보다 높다[15]. 전년 대비 중장년의 고용율은 

0.5%p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8년까지의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년층의 경제활동지표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신중년층의 일자리에 대해 산업별 고용현황으로 살펴보

면 제조업(17.8%), 도매 및 소매업(13.2%), 건설업(9.8%),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5%), 교육서비스업(7.2%) 순
으로 높았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연령층에 대비하여 신중년

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인 산업이었다. 취업 근로

자가 신중년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광업(63.6%), 건설업

(59.9%), 금융 및 보험업(56.8%), 국제 및 외국기관(56.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55.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 제조업(52.1%), 운수 및 창

고업(51.4%), 교육서비스업(51.2%) 이었다[15].
신중년 일자리 수요를 살펴보면, 신중년의 지속 일자리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았고, 신규 일자리는 건설

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

으로 높았다. 2028년까지의 산업별 전망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의 분야

에서의 증가세가, 건설업, 농업·임업 및 어업 분야에서의 감

소세가 예측되었다[8].

C.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교육

KP는 신중년의 대상층을 40-60세로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다[5]. KP는 국책기술대학으로, 국내 8개 대학 35개 캠퍼

스에서 학위과정,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실업자 양성훈련, 재
직자 향상훈련을 개설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초기에 시작

의 연령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으며[12], 백종관 등이 중·장
년을 다양한 분야의 정의를 취합하여 40세 이상 64세까지로 

정의한 바 있다[13]. 한국의 직업교육 영역에서 중년, 장년, 
중장년, 신중년 등 용어의 혼용은 과거와 달리 고령화 사회

에서 건강한 중년층 인구가 두터워지면서 이들을 새롭게 정

의할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중장년 정의를 국

가 법제와 복제제도, 국가정책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취

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처럼 성인 인구를 위한 직업훈련

과정은 모집인원의 충족을 위해 중장년을 35-69세까지 넓

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중년의 연령대는 최

소 40세 이상 혹은 40대부터로 정의한 것이 대부분이다[14]. 
여기에 더해 새롭게 등장한 신중년 정책 용어는 인생이모작

사업에서 50-69세를 지정함으로써 나타났고, 이 인구층은 기

존의 장년층 인구에 보다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이 2배로 증가한 이 시대에 100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50-60세 시기는 ‘신중년’, ‘제3 연령기’, ‘제
2 성인기’와 같은 용어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개인의 새로운 성

장과 성취가 중요해지고 있다[13]. 한국의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년과 본격적 노년기 사이 

나타나는 ‘신노년기’, ‘골든 에이지(Golden Age)’는 은퇴 이후

에도 적극적 생활양식 및 지속적 생산 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신노화 담론 등을 등장시켰다. 신노년기는 연령 정

의에 따라 신중년과 일부 연령대가 겹치거나, 또는 신중년에

게 가까운 미래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B. 한국 신중년 고용시장 현황

한국의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총 

표 1. 중장년 연령대 정의

Table 1. Age defini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명칭 연령대 관련법 및 계획

노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고령층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령근로자 55-65세 OECD

신중년

(중장년)
50-69세 신중년 인생3모작 계획(2017)

준고령자 50-64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지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고령 50-64세 통계청 준고령 통계

장년 45-64세 장년고용종합대책(2014)

중장년 40-64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2019)

중장년 35-69세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2018)

*출처: 최석현(2018)

표 2. 신중년 고용시장 현황

Table 2. Current status of new-aged employment market

업종
취업

현황

신중년

비중

지속일자리 

수요

신규일자리 

수요

인력수급 

전망

제조업 ● ◯ ● ● ●

도/소매업 ● - ● ● ●

건설업 ◯ ● ◯ ● ▽

보건/사회복지업 ◯ - ◯ ◯ ●

운수업 - ◯ - - -

●: 매우 높음, ◯: 높은 편임, ▽: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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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회 진행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수락 절차를 통해 ZOOM 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

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교육훈련과정 담당 교원 중에 우수 

교원을 선발하여, 성공적인 신중년 교육훈련과정 운영사례

를 집중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과분석 절차는 표 3과 같다.

B.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8년

부터 2020년도 3개년간의 KP 신중년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데이터로 수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운영과정 수, 이수율, 취
업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성과를 다층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년도별, 직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년
도는 운영성과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각 해당 

년도별로 세분화하여 운영실적을 도출하였다. 직종은 한국

의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
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지역은 행정구역

상에 구분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

권으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도출하였다. 수도권은 수도 지

역(서울) 및 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주변도시(경기도, 인
천광역시)를 군집하였으며,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을 군집하

여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A.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직업훈련 성과 분석 결과

1) 연도별 운영성과 

KP는 표 4와 같이 신중년 직업훈련과정 3개년 누적 총 

60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8년 12개, 2019년 20개, 2020년 

28개 과정으로 연도별도 운영과정 수가 증가하였다. 이수율

은 3개년 평균 82.9%이었으며, 2018년 87.3%로 가장 높은 

한 중장년 재취업과정과 2018년 시작한 신중년 특화과정이 

같이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나, 과정통합 연구[16] 이후 현재 

신중년 특화과정과 신중년 특화과정(단기)의 두 개 교육과정

을 개설하고 있다. 단기과정은 2개월(240시간) 그리고 일반 

특화과정은 4개월(480시간) 과정이며, 입학은 40세 이상 미

취업자 기준이다. 이 중 신중년 특화과정은 4개월 과정이지

만, 초기 상담과 안내, 취업과 연계를 고려하면 시간적 범위

는 6개월 정도 소요되며[13], 50-60대 맞춤형 기술교육을 취

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KP가 운영한 신중년과

정 및 중장년과정은 216개 과정으로 총 4,932명 입학(모집), 
4,248명 수료(과정당 19.7명)로 양성률 92.8%를 기록하였다. 
취업인원은 총 2,363명(과정 당 10.9명)으로 취업률은 54.9%
이다. 신중년특화과정 단독으로는 총 60개 과정을 운영하

였고 총 1,500명 입학(모집), 1,244명 수료(과정당 20.7명)하여 

82.9% 양성률을 보였다. 취업인원은 총 732명(과정 당 12.2명)
으로 취업률은 58.2%이었다.

중장년 재취업 6개월 과정은 총 40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총 907명 입학(모집), 767명 수료(과정당 19.2명)하여, 95.9% 

양성률을 보였다. 취업인원은 총 396명(과정 당 9.9명)으로 

51.0% 취업률을 보였다. 중장년 재취업 3개월 과정은 총 116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2,525명 입학(모집), 2,237명 수료(과정

당 19.3명) 하였으며, 96.8% 양성률을 보였다. 취업인원은 총 

1,235명(과정 당 10.6명)으로 54.5% 취업률을 보였다. 

III. 연구방법

A. 연구 절차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KP의 신중년 교육훈련과정 운영 성과

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KP대학의 신중년 

교육훈련과정은 사회 재진출을 원하는 40-59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직업훈련교육이다. 캠퍼스가 한국의 전국에 분

포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지역의 중장년

층을 두루 수용하는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의 

신중년 교육훈련과정 성과를 탐색하기 위한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는 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신중년 교육훈련과정의 정량적 성과

를 검토하기 위해 운영실적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신중

년 교육훈련과정의 정성적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인

터뷰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8월 

표 3. 신중년 직업훈련과정 성과분석 절차

Table 3. Method and content of performance analysis

Procedure Contents Method

step 1
운영 실적 분석

신중년·중장년 교육훈련 결과 분석
DATA Analysis

step 2
전문가 인터뷰(관계자, 교원)

운영 노하우, 사례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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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운영성과

지역별 운영성과는 표 6과 같이 3개년 누적하여 수도권은 

총 38개 과정을, 비수도권은 총 22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수
도권은 63.3%, 비수도권은 36.7%로 수도권에서의 운영 수

가 2배수 수준으로 더 많이 운영하였다. 이수율은 수도권은 

85.4%로 비수도권 78.6%보다 높았으며, 취업률도 수도권 

61.4%로 비수도권 53.8%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지역 및 연도별 운영성과

지역 및 연도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수도권

은 2018년 10개 과정(26.3%), 2019년 12개 과정(31.6%), 16개 

과정(42.1%)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수율은 2018년 

87.6%, 2019년 82.6%, 2020년 85.9%이었고 취업률은 2018
년 64.3%, 2019년 60.7%, 2020년 60.1%이었다. 비수도권은 

2018년 2개 과정(9.1%), 2019년 8개 과정(36.4%), 12개 과정

수치를 보였다가 2019년 81.0%, 2020년 82.4%를 보였다. 취
업률은 총 58.8%이었으며 2018년 62.7%로 가장 높았으며, 
2019년 59.8%, 2020년 56.4%로 감소세를 보였다. 

2) 직종별 운영성과

직종별로는 표 5와 같이 기계 관련직 29개 과정(48.3%)
으로 가장 많이 운영하였으며, 다음으로 전기·전자 관련직 

19개 과정(31.7%), 보건·의료 관련직 6개(10.0%), 섬유·의
복 관련직 4개(6.7%), 음식서비스 관련직 2개(3.3%) 운영하

였다. 이수율은 음식서비스 관련직(96.3%), 보건·의료 관련

직(93.7%), 전기·전자 관련직(82.0%), 기계 관련직(81.2%), 
섬유·의복 관련직(75.5%) 순으로 높았다. 취업률은 보건·
의료 관련직(64.4%), 전기·전자 관련직(61.5%), 기계 관련

직(56.3%), 섬유·의복 관련직(55.8%), 음식서비스 관련직

(5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운영성과

Table 4. Operational performance by year

구분 과정 수 입학 이수인원 이수율 취업인원 취업율

2018년 12 307 268 87.3 168 62.7

2019년 20 489 396 81.0 237 59.8

2020년 28 704 580 82.4 327 56.4

total 60 1,500 1,244 82.9 732 58.8

*수료률: 수료인원/입학인원, *취업률: 취업인원/수료인원

표 5. 직종별 운영성과

Table 5. Operational performance by occupation

구분 과정 수 입학 이수인원 이수율 취업인원 취업률

기계 관련직 29 48.3 707 574 81.2 323 56.3

전기·전자 관련직 19 31.7 478 392 82.0 241 61.5

보건·의료 관련직 6 10.0 159 149 93.7 96 64.4

섬유·의복 관련직 4 6.7 102 77 75.5 43 55.8

음식서비스 관련직 2 3.3 54 52 96.3 29 55.8

total 60 100.0 1,500 1,244 82.9 732 58.8

*수료률: 수료인원/입학인원, *취업률: 취업인원/수료인원

표 6. 지역별 운영성과

Table 6. Operational performance by region

구분 과정 수 입학 이수인원 이수율 취업인원 취업률

수도권 38 63.3 963 822 85.4 505 61.4

비수도권 22 36.7 537 422 78.6 227 53.8

total 60 100.0 1,500 1,244 82.9 732 58.8

*수료률: 수료인원/입학인원, *취업률: 취업인원/수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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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직 7개 과정(31.8%), 섬유·의복 관련직 4개 과정(18.2%) 운
영하였다. 이수율은 기계 관련직(82.9%), 전기·전자 관련직

(77.0%), 섬유·의복 관련직(75.5%) 순으로 높았고, 취업률은 

기계 관련직(49.6%), 전기·전자 관련직(55.9%), 섬유·의복 관

련직(55.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B. 관계자 FGI 결과

1) FGI 추진 현황 

연구진은 KP 관계자들을 총 6회 3가지 방법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대학법인 관계자들을 3회에 걸쳐 초기 인터

뷰를 하였고, 대학교원 명단을 추천받아 비대면으로 2회 인

터뷰를 하였다. 또한 서면으로 교원과 직원의 인터뷰 응답을 

받아 인터뷰와 함께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개방형으로 시작

하여 크게 신중년 특화과정 통합안, 교육운영방안, 취업 등의 

(54.5%)으로 2020년도 운영 과정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수율은 2018년 85.4%, 2019년 78.6%, 2020년 77.5%로 소폭 

하락하였고, 취업률은 2018년 53.7%, 2019년 58.4%, 2020년 

50.7%이었다.

5) 지역 및 직종별 운영성과

지역 및 직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수도

권은 기계 관련직 22개 과정(57.9%), 전기·전자 관련직 8개 

과정(21.1%), 보건·의료 관련직 6개 과정(15.8%), 음식서비

스 관련직 2개 과정(5.3%) 운영하였다. 이수율은 음식서비

스 관련직(96.3%), 보건·의료 관련직(93.7%), 전기·전자 관련

직(88.3%), 기계 관련직(80.6%) 순으로 높았고, 취업률은 전

기·전자 관련직(67.6%), 보건·의료 관련직(64.4%), 기계 관련

직(58.4%), 음식서비스 관련직(55.8%)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비수도권은 전기·전자 관련직 11개 과정(50.0%), 기계 관

표 7. 지역별 연도별 운영성과

Table 7. Operational performance by region/year

구분 과정 수 입학 이수인원 이수율 취업인원 취업률

수도권 38 - 963 822 85.4 505 61.4

2018년 10 26.3 259 227 87.6 146 64.3

2019년 12 31.6 293 242 82.6 147 60.7

2020년 16 42.1 411 353 85.9 212 60.1

비수도권 22 - 537 422 78.6 227 53.8

2018년 2 9.1 48 41 85.4 22 53.7

2019년 8 36.4 196 154 78.6 90 58.4

2020년 12 54.5 293 227 77.5 115 50.7

계 60 - 1,500 1,244 82.9 732 58.8

*수료률: 수료인원/입학인원, *취업률: 취업인원/수료인원

표 8. 지역별 직종별 운영성과

Table 8. Operational performance by region/occupation

구분 과정 수 입학 이수인원 이수율 취업인원 취업률

수도권 38 963 822 85.4 505 61.4

기계 관련직 22 57.9 537 433 80.6 253 58.4

전기·전자 관련직 8 21.1 213 188 88.3 127 67.6

보건·의료 관련직 6 15.8 159 149 93.7 96 64.4

음식서비스 관련직 2 5.3 54 52 96.3 29 55.8

비수도권 22 - 537 422 78.6 227 53.8

기계 관련직 7 31.8 170 141 82.9 70 49.6

전기·전자관련직 11 50.0 265 204 77.0 114 55.9

섬유·의복 관련직 4 18.2 102 77 75.5 43 55.8

계 60 1,500 1,244 82.9 732 58.8

*수료률: 수료인원/입학인원, *취업률: 취업인원/수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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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중년과정의 교육목표 이원화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같은 목적으로 이수를 하는 것이 아

니므로, 입학생들의 재취업 목적과 은퇴 이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자 및 피 교

육자의 목표의식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보인다고 한다.
세 번째, 취업처 개발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근본적 

문제라는 의견이다. KP 말고도 전국에 포진한 중장년 직업

교육이 많아서 교육은 넘치고 중복성이 강하니, 교육보다 오

히려 취업처 개발이 현장에서는 더 절실하다고 한다. 그런데 

55세 이상의 이수자는 취업처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현실

적 문제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캠퍼스 교원이 강조한 것은 신규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이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훈련과정이 많

으니 지역성이나 시대변화, 틈새시장 등의 아이디어가 중요

한데, 예컨대 공동주택설비 전문가과정(아파트 관리실 직원

교육) 아이디어의 경우 설비보존이나 전기중심의 실무교육

(50세 이상 가능)으로 현장에서 취업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 그리고 승강기 실무자교육(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취업)도 

승강기 기능사 2급 취득을 통해 업체 취업이 가능하다고 제

시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화 및 노동인구감소 시대에 중년 인구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대적 주제의식으로 신중년 대상의 직업

훈련과정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를 성인 직업훈련

기관으로서 한국의 대표성을 갖는 한국폴리텍대학이 개설

하고 있는 신중년 과정 2018-2021 3개년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제로 좁혀들어 갔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행정직 관점에서 

신중년 훈련교육과정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들었다. 본 연

구에서는 전국 지역별 캠퍼스 전 교직원을 인터뷰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개별 캠퍼스의 교직원의 의견을 참고

로 하되, 법인의 관계자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2) 중장년과정 및 신중년과정의 통합 및 조직 강화

인터뷰 결과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직업교육 

정책의 구현 과정에서 KP 훈련과정은 ‘중장년’ 대상의 기존 

체제에서 ‘신중년’ 대상이 별도 개설된 형태로 유지되어왔다. 
이 두 과정은 이수체계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학습자를 

모집할 때에도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 두 과정을 통합

함으로써 과정명에 대한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한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던 학교의 경우 모집 시기나 취업 시기

를 겹치지 않게 운영하면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통

합을 위해 조직개편이 수반될 것이며,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

구성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전담 인력을 충원하며, 특히 

학사 지원직을 추가 충원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이 나왔다. 이 중 구체적인 제안은 KP 캠퍼스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

기 위한 교육개발 TF Team 조성에 대한 의견이었다. 한국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부분의 자원 쏠림현상이 심하므로, 지역

의 형평성과 지역산업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

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신중년과정 운영 방안

신중년특화정으로 통합할 경우 강화해야 할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먼저,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학습자에게 많

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

다. 자격증 취득은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끝까지 완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표 9. 관계자 FGI 진행 현황

Table 9. FGI progress status for stakeholders

시행일시 방법 대상

2021. 08.18(14:00-14:40) 대면 대학 법인 관계자 2인(훈련국장, 남, 50대/ 김00교수, 여, 40대)

2021. 08.18(14:40-15:15) 대면 대학 법인 관계자 3인(기획부장, 남, 50대/ 기획부교수, 남, 50대/ 김00교수, 여, 40대)

2021. 08.18(15:30-16:10) 대면 대학 법인 관계자 1인(김00교수, 여, 40대)

2021.08.30(11:00-12:40) ZOOM 교원 4인(최00, 남, 50대/ 이00, 남, 50대/ 김00, 남, 40대/ 김00, 여, 50대)

2021.09.01(09:00-11:00) ZOOM 교원 1인(오00, 여, 40대)

2021.08.30.-09.03 서면(이메일) 교원1인(박00, 남, 50대), 희망플러스센터 전담직원 1인(이00,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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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업훈련의 장에 신중년 통합과정의 의미를 준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신중년 직업훈련과정의 다양

한 특화방안, 성과 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심도 있

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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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40-59세) 직업훈련과정의 

3개년 운영성과를 분석 결과, 총 60개로 점차 운영과정 수

가 증가하였지만 수료율과 취업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 같

은 결과는 둔화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야기된 결과로 예측되

나 교육훈련 대상자들이 중도 취업하면 수료와 취업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도적 특징에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성과를 단기적 수료율과 취업률 뿐 만 아니라 취업의 질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직종별 운영성과

를 분석한 결과는 기계 관련직, 전기전자, 보건의료가 가장 

많이 운영하였고 취업률도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직종은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진입하기 용이한 분야임을 

알 수 있으며, 중장년층에게 경쟁력이 있는 직업훈련 분야로 

특화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3년 누적 수도권 38개로 비수도권 총 22개 

과정보다 2배 수준이었으며, 이슈율 및 취업률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결과로 보이며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분야의 선정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대면 및 비대면, 서면 총 6회차 운영한 관계자 FGI 

결과 두 가지로 쟁점이 종합되었다. 먼저 중장년과정과 신

중년과정의 통합 및 조직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체계였던 중장년과 별도로 개설된 신중년 과정이 서로 이수 

체계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학습자도 중첩되어 혼선이 빚어

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신중년과정을 종합하여 운영

할 경우의 방안이 제기되었다. 신중년과정을 특화하는 방안

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이 제안은 자격증 취득 기회 증진으

로 학습자의 이수율을 높이고, 신규교육과정 개발로 현장에 

유리한 기회를 증진하는 방안, 그리고 학습자 연령층에 따른 

이수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즉 재취업 목적과 은퇴 이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

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려 효율성을 높이는 것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신중년 직업훈련과정의 성과 

및 이수율, 취업률 면에서 수도권 캠퍼스가 비수도권보다 더 

우수한 것은 산업 기반과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영향

이 있을 것이나,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으로 볼 때 

비수도권 훈련과정 및 취업률에 대한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어 온 중년 대상의 다양한 훈련과정은 본 연

구의 결과처럼 현재 신중년과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

로, 신규교육과정 개발 및 연령별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자 

이원화 관리 등의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도 중년부터 노년까지 혼재되어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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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Economic Information, 2016.

[16] M. H. Paek, and J. Y. Lee,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new middles and 
efficient integrated operation, Korea Polytechnics, 2021.

courses for middle-aged and senior citize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HRD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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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vol. 312,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8.

[1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alysis of the current 

백 미 현 (Mi-Hyun Paek)_정회원

1988년 2월：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90년 2월：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1993년 9월 : Universität der Berlin FB1 Meisterschülerin

2011년 6월 : 중앙대학교 교육학 박사

2017년 3월 ~ 현재：강서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교육

이 지 영 (Ji-Young Lee)_정회원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2018년 2월 :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

2023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연구교수

<관심분야> 인적자원개발, 교수학습, 직업교육


